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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fic meanings of the term “daejung” found 
in the scriptures and historical documents of Won-Buddhism. For this purpos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professionals with all of the 38 contents extracted from the eight 
kinds of scriptures and historical documents. The result revealed that daejung includes four 
meanings: ‘standardizing,’, ‘keeping one’s mind’, ‘observing and recognizing one’s mind’, and 
‘contemplating, reflecting, and looking at things as it is with the Mind.’ In the relationship with 
Won-Buddhist mind study, daejung has three features. First, in application to mind study, 
each meaning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because each person has their own points like 
standardizing ‘what’ in the practice of mind study. Second, the four meanings tend to overlap 
each other. Third, daejung is based on the checking mind. Next, a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how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daejung and its role in mind study. 78 Won-
Buddhist ministers-in-training, who are studying in the university or the graduate school 
of Won-Buddhism, participated.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term daejung includes the 
four meanings identically same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with the 38 contents ahead. 
According to the answer by students, daejung plays a role in ‘presenting a goal, a purpose, 
and a direction’, ‘presenting a standard’, ‘helping to observe one’s mind, to watch over one’s 
mind, and to sustain their practicing mind’, and ‘helping to hold one's center in one's mind.’ 
This study has two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ministers-in-training in Won-Buddhism. 
First, students need to expand their awareness toward understanding every meaning of 
daejung because the result showed that many students know only a part. Second, whenever 
speaking or teaching about daejung to the students, it must be delivered in a clear sense 
because daejung has multi-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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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마음은 잘못 사용하면 재앙의 원천이 되지만, 잘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무량한 혜복의 원천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은혜

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1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2는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3고 하였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야말로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인생에서 지혜와 복록을 얻
는 근간이 된다. 정산 종사4는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공부를 여의고 어찌 

혜복의 결실을 바라리요.”5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마음공부를 교리와 사상의 핵심을 담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삼
는다. 원불교 마음공부란 결과적으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경계에 접하여 이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
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성품에 비추어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한지 대조하는 

과정을 말한다.6 말하자면, 경계를 접하여 성품(진공)에 대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하여 모두 은혜롭게 생활하자는 것”
이다.7 여기서 경계란 “내 정신(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마음)을 빼앗아 가는 사람, 관계, 사건, 사물”을 말한다.8 경계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며, 결국 마음공부는 이 경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계
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행위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며’, ‘마음 대중을 잡거나 주의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계에 임하여 때론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흔들
리지 말아야 하며’, ‘이겨 나가기도 해야 한다.’ 때론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나쁜 마음의 싹을 제거하기도 하고’, ‘착심을 놓
기도 해야 한다.’”9

이 중에서 특히 마음 대중을 잡는 것, 즉 ‘대중(大中)’이라는 표현은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원불교 초기교서를 비롯하여 ｢
정전｣, ｢대종경｣ 등 여러 교서와 자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태산 대종사는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라.”10고 하였고, 정산 종사는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11고 

하였는데, 이러한 법문들은 마음공부에서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불교 대사전에서는 대중의 의미에 대해 “⑴겉으로 대강대강 어림짐작하는 것. ⑵마음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표준을 잡아가는 것.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대중 잡는 공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12라고 하
고 있다. ‘대중’의 일반적인 의미가 “⑴대강으로 하는 짐작. 또는 겉가량으로 짐작함. ⑵표준이나 기준”13임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일반적 의미에 더하여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공부와의 관련성 나아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서의 ‘대중’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개괄적으로, 경
우에 따라서는 모호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종경｣ 수행품 33장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문
정규의 대화 중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오리까”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14에
서의 대중은 취사를 할 때 어떤 것을 ‘표준하다’ 라는 의미이지만,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6장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안
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오직 전일함이 평상심이니,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
니하고”15에서의 대중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사전적으로 제시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세밀한 관점에서는 두 표현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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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대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서 및 자료에서의 용례들을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며, 나아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불교 예비교무들이 실제로 대중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공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교법의 본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마음공부의 바른길을 잡
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불교 예비교무들을 대상으로 대중에 대한 인식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마음공부와의 현
실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비교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원불
교학을 정립해 나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보다 정교한 해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Ⅱ. 원불교 마음공부

1. 마음공부의 필요성

오늘날 인류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고
도로 발달된 사회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인간성 상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갈등, 경제적 격차로 발
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태산 대종사는 100

여 년 전 원불교의 문을 열면서, 개교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16고 하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길러야만 과학문명이라 대변되는 물질적 풍요에 끌려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과학문명을 선용하
는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물질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농·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 기구도 많이 화려하여
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 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 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
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중략>...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
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用心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
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17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한 개교표어는 “마음공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포”18하고 있다. 즉, 원불교 마음공부는 정신개
벽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사용 능력을 갖게”19 

하는 길이다. 용심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현실생활에서 그 실효를 얻게 하는 유용한 공부인 것이다. 정산종사는 “마음공부 

잘 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라”20고 하면서 주체성을 가진 세상의 참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공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
하고 치유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도, 마음공부는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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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불교 마음공부의 정의

마음공부는 한마디로 “마음을 바로 알고, 마음을 지키고 단련하며, 마음을 바로 쓰고 지혜롭게 쓰는 것”21을 말한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조명규와 이경열22은 선행연구들을 개괄한 후, 마음의 개념은 성품, 정신, 마음, 정서, 

의지, 생각, 근본심, 분별심 등 여러 차원과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명규와 이경열은 마음의 개념을 본래심과 분별심으로 구분하였다. “본래심(참마음)이
란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며, 분별심이란 사량계교심 · 분별시비심 · 차별심 · 분별망상심을 통틀
어 말한다.”23 본래심이 일원상의 진리 그대로의 자리에서 나투어진 마음이라면, 분별심은 분리된 개별자로서의 나(자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가 있을 때 분별심이 작용하는 것을 아는 것, 본래심을 지키는 것, 본
래심에 비추거나 반조하는 것 등은 마음공부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불교 마음공부의 개념은 광의적으로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사은(四恩)24 신앙과 삼학(三學)25 수행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세계를 이루는”26 것이며, 협의적으로는 “경계를 

접할 때 성품(眞空)에 대조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하여 모두 은혜롭게 생활하자”27는 것이다. 즉,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
는 것이 아니라, 본래심 그대로의 자리에서 분별심의 작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생활이며, 개인과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 · 농 · 공 · 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 · 출가
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28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과 마음공부, 동과 정이 따로 있지 않고 일상의 

생활이 마음공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작용하는) 마음을 실제 공부의 대
상으로 삼도록”29 하였으니, 개개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경계 상황이 바로 마음공부의 대상이며 마음의 힘을 키
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Ⅲ. ‘대중’의 용례 분석
여기에서는 원불교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용례 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대중’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교서 및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고, 의미를 중심으로 용례들을 분류하였다.

1. 용례에 따른 분류

1) 방법
용례 분석에 사용된 교서 및 자료는 ｢정전｣30, ｢대종경｣31, ｢정산종사법어｣32, 『대산종사법어』33, 『대종경선외록』34, 

『한울안한이치에』35, 『대산종사법문집 1,2,3,4』36, 『원불교 교고총간』 전 6권37이며, 이 중에서 ‘대중(大中)’이라는 표현
이 사용된 곳은 총 47건이었다. 발췌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법문이나 글 속에서 두 번 이상 언급된 경우가 다수 있었
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외에는 다수의 언급도 하나의 항목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같은 법문이 서로 다른 출처
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도 이를 한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출처 표기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교서를 위주로 하였는데, 예를 들
어 『원불교 교고총간』 제4권 ｢불교정전｣의 염불법에 나타난 대중 표현은 현 ｢정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정전｣을 그 출처로 보았다. 그 결과, ‘대중’이라는 표현이 수록된 자료는 총 38건으로 압축되었다.

분류 절차는 먼저 본 연구자가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용례들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원불교학 전공 박사학위자 2

인, 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자 1인, 경력 25년 이상의 원불교교무 1인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분류 기준과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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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례에 따른 분류 결과
38건의 내용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표준하다, 기준하다,’ 둘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셋은 ‘살피다, 알아차리다’ 넷은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이다.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하다, 기준하다
내용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
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38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중략>...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렵나니라.”39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오리까”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중략>...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昧)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40

“참다운 사정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
다면 이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41

“생전 예수재의 본뜻은 생전에 미리 마음을 닦고 복을 지으라 함이거늘, 공부의 대중 없이 끼니만 굶은들 무슨 실효
가 있으며”42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경전도 대중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 백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43

“상(賞)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
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44

“유아작용(唯我作用)으로 공부를 하라. 자기를 대중삼아 공부를 하라.”45

“항상 자기가 자기를 대조하여 三十계문을 엄숙하게 지키고 솔성요론을 실천 궁행하여 삼대력 얻어 나가는 대중을 
잡는 것이 곧 종교심이니라.”46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하시니 어떻게 대중을 잡겠습니까?’47

체받는 공부에 있어서도 일원상은 오직 원적하고 분별 주착이 없다 하여 입정출정의 기회와 착이불착(着而不着)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아무 대중 없는 무기식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48

“경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 경계를 잘 관찰하여 보라. 몸은 하인(下人)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화내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알아라. 그렇게 대중 잡고 삼년간만 해보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49

첫째 배우는 곳을 정하고 그것을 공부로 발견하여 세 주머니를 차고 일일시시로 그 대중을 잡아 나가는 사람과 배우
는 것이 없고 공부라는 관념이 없이 되는대로 나가는 사람과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나니 그 대중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천사만사가 다 그 공부재료가 되어 전진과 향상이 있지만은 모르는고 대중이 없는 자는 천만사를 지내고 천만년을 산
다하더라도 항상 그 모양으로 진보가 없을 것이요50

더욱이 현세와 같은 복잡다단한 세상 중에서는 하로 한 때라도 놓지 말고 도 닦는다는 마음을 챙겨보고 공부하는 대
중을 잡아갈 것이며 일을 지낸 후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51

사(사)와 정(정)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이 미하고 전도한 사람이니 금시에 수도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
하되 마음으로는 퇴굴심을 내어 도리어 대중없는 공부에 떨어진 이가 다 너의 의심하는 바이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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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내용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
昧)를 증득(證得)하리라.53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공부를 성취하
나니라.54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
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55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56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57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히 거
(居)하나 난중에 처하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니라.”58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중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 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59

“제3조는 묻고 배우는 대성(大成) 공부로 천지는 법이요 산 경전이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고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사제 훈도로 늘 묻고 배우자는 것이요”60

“셋째,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으라. 설법의 잘 하고 잘못하는 가늠이나, 법설을 말만 취하여 옮기려는 생각이나, 
또는 누가 이 법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걸려 있지 말고, 진실로 내가 이 법문을 어떻게 활용하여 살려낼 것인
가 하는 대중을 가지고 실지 경계에 다달아서 들었던 법문을 연관시켜 실천하는 것이 들을 때나 활용할 때에 최고 차
원의 법문이 될 것이다.”61

(3) 살피다, 알아차리다

내용

단전에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
라.62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63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外道)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64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 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
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正念)을 가지자는 공부니”65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일동 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의 참 결과
를 얻나니라.”66

“사참은 외적인 현실 참회를 이름인바 매일 마음을 대중잡고 반성하며 고쳐 나가는 방법이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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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대중하여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68

또 하나는 묵조선이라, 이는 적적성성한 진여체를 묵묵히 관조하고 있는 선법인 바 단전에 마음을 주하여 수승화강
이 잘 되게 하고 마음의 거래를 대중잡는 단전주법이 대표적인 선법이니69

첫째, 매일 정해놓고 밤중이나 취침시에 일체 생각을 다 비어 버리는 공부를 일삼되 대중잡는 마음만은 면면(綿綿)
하게 놓지 말기를 길들일 것이며, 둘째, 오래 성숙(成熟)되는 대로 그 대중잡았던 마음까지 서서히 놓아 버리기를 길
들일 것이며70

(4)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

내용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녕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71

“성(性)은 일념미생전으로 꿈도 없는 때요, 심(心)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낼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대중심이 있고 영령함이 있는 것이며, 기(氣)는 성과 심을 담아 있는 육체요, 이(理)는 행하는 것과 보는 것과 숨쉬는 
것과 희로애락이 발하는 이치이다.”72

동정 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을(일원상에 반조하는 대중) 놓지 아니하면 이
것이 이른바 일원상 체받는 법이니73

다시 수양의 요령을 말하자면, 적적성성시(寂寂惺惺是)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요, 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잡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른 것이며, 성성
적적시(惺惺寂寂是)니, 풀어 말하면, 대중을 잡아 나가다 대중을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요, 성성산란
비(惺惺散亂非)니, 풀어 말하면 대중잡아 가는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른 것이다.74

오즉 번뇌와 망상은 멸할 것이요 대중잡는 마음은 멸하지 안이하며 다만 공한 대에 마음을 어릴 것이요 주착(주착)
하난 대에는 마음을 어리지 않을 것이니라.75

분류 결과,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에 해당되는 항목이 9건, ‘살피다, 알아차리다’에 해당되는 항목이 9건, 마지막으로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에 해
당되는 항목이 5건이었다.

2. ‘대중’의 의미

용례 분류 결과에 의하면, 원불교 마음공부에 있어서 ‘대중’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산종사는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76하다고 하였는데, 대중이 갖고 있는 ‘표준하다, 기준하다’의 의미는 바로 마음
공부에 있어서 기점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점(基點)은 기본이 되는 점77을 말한다. 특히 마음공부에서의 표준과 관
련하여 소태산 대종사, 정산 종사, 대산 종사의 많은 법문이 전해지고 있는데,78 그만큼 명확한 표준을 갖는 것은 마음을 다
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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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에서도, ｢정전｣ 염불법에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79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대중은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과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표준하고 이를 근본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
히 이어지는 문장에서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라고 하였으므로, 생멸과 거래가 없는 자성, 즉 본래심을 표준으로 

하여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으로 모으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생멸과 거래가 

없는 각자의 본래심이 염불하는 마음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의 대중이 항상 자성, 즉 본래심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80에서는 대중을 평소 생활 속에서 삼학공
부를 표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게 여기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 경계
를 잘 관찰하여 보라. 몸은 하인(下人)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어 화내지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
로 알아라. 그렇게 대중 잡고 삼년간만 해보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81에서의 대중은 경계가 올 때마다 자신을 키우고 

단련해주는 귀한 손님으로 아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 내에서도 무엇을 표준하고 기준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각자의 본래심으로부터 삼학공부, 공부심, 취사,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대중은 마음공
부의 과정에서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단련하거나 체득해나가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그 사람
이 처한 상황과 공부 정도 등에 따라서 마음공부의 표준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대중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이다.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람직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정진해가는 것으로, 두 번째 의미는 이를 말하는 것이다.

용례에 의하면, ｢정전｣ 염불법의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昧)를 증득(證得)하리라.”82에서의 대중은 염불을 할 때 한 마음을 지키라는 것으로, 잡념이 생
기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염불 문구나 소리에 마음을 주하여 다시 돌아오는 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일념에 대한 분
명한 앎과 체득이 깊어질수록, 궁극적으로는 삼매를 증득하여 참다운 염불의 경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용례인 ｢대
종경｣ 수행품 34장의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83라는 내용은 소태산 대종사가 제자인 이춘풍과 함께 청련암 뒷산 재를 넘으면서 일심공부에 대해
서 설한 법문의 일부로서, 어려운 경계에서나 쉬운 경계에서나 일심을 지키는 데 공을 들이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즉, 대중
이 경계 속에서 일심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갖거나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
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나니”84에서의 대중은 원래 가졌던 결심과 뜻을 혹시라도 놓아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
다. 또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85에서의 대중은 설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신심
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신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혹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방심하지 않
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대중의 두 번째 의미는 일념이나 일심으로부터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
가짐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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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중의 첫 번째 의미인 ‘표준하다, 기준하다’ 역시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에 담는 과정이 필요
하므로 두 번째 의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어떤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두 의미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
이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본을 삼을 만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
체적인 마음상태나 자세, 공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와는 구분이 된다. 즉,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세 번째 의미는 ‘살피다, 알아차리다’이다. 동정 간에 주의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으로, 매 순간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가능하면 찰나 간에라
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正念)을 가지는 공부”86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대중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
보는 것이 핵심이다.

용례에서, “단전에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되”87에서의 대중은 단전에 기운이 주해 있는 그 느낌에 주의를 두고 지속
해서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88에서의 대중은 경계를 접하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끌림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보
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살피다, 알아차리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더 세분화된다. 하나는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89 “대
중 잡는 마음만은 면면(綿綿)하게 놓지 말기를 길들일 것이며”9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지켜보는 

마음, 즉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둘은 그 주의심의 정도가 충분히 ‘민감해서’ 매우 사소한 흐름까지 지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례 중 “그대들은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대중하여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
다.”91에서와 같이 애착 탐착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착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습관과 업력의 무게에 따라 자아의 분별심이 개인의 의식 저변에서 교묘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92, 대중은 이러한 작용까지도 감지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의 민감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이다.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대중은 

진리적인 속성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용례에서 “성(性)은 일념미생전으로 꿈도 없는 때요, 심(心)은 

희로애락의 분별심은 없어도 분별낼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대중심이 있고 영령함이 있는 것이며”93에서는 대중이 분별
은 있으나 치우치지 않는 본래심의 영지(靈知)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으며, “다시 수양의 요령을 말하자면, 적적성성시(寂
寂惺惺是)니, 풀어 말하면 고요한 가운데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요, 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니, 풀어 말하면 고
요한 가운데 대중 잡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른 것이며, 성성적적시(惺惺寂寂是)니, 풀어 말하면, 대중을 잡아 나가다 

대중을 잡았다는 마음까지 놓은 것은 옳은 것이요, 성성산란비(惺惺散亂非)니, 풀어 말하면 대중 잡아 가는 중에 다른 생각
이 일어나는 것은 그른 것이다.”94에서의 대중은 분별하는 생각이 없는 가운데 자성의 혜광으로 그대로를 밝게 비추는 상태
를 말한다. 이 역시 본래심의 영지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기회에 진심이 동하거나 치심이 동하거나 기타 무슨 

망상이 동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힘써서 동정 간에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낮과 밤에 그 마음 대중을(일원상
에 반조하는 대중) 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른바 일원상 체받는 법이니”95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체받기 위해서는 일원상
의 진리에 자주 반조함으로써 동정 간에 자성 그대로의 빈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중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분
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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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중의 네 번째 의미인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는 경계를 대할 때 자아의 습관과 업력에 물들지 않은 본
래심의 영지 그대로 비추는 것이며, 또한 경계따라 일어난 마음을 본래심에 관조하고 반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산 종사는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매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
광반조 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혜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
니라.”96라고 하였다.

3. 원불교 마음공부와 ‘대중’: ‘대중’의 특징
원불교 마음공부와의 관계에서 대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의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마음공부상의 실제 적용에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 내에서도 진리적인 측면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으로부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항목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
을 대중하여’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하시니 어떻게 대중을 잡겠습니까?’의 대중은 모두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
미를 갖고 있지만, 둘은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이라는 본래심의 차원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아는 시비구분의 차원으로서 서로 

다르며, 따라서 무엇을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는지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중의 네 가지 의미 중 ‘관조하
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를 제외한 세 가지 의미 모두에 해당되었다. 이는 개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공부의 주제, 마
음에 대한 직관력 정도, 마음공부에서의 체험이나 순숙 정도 등에 따라서 대중의 의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실제 마음공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가지 의미 내에서
도 대중을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대중을 마음공부에 적용할 때도 먼저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에 대한 네 가지 의미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기술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의미 상호간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성의 밝은 지혜, 즉 영지적인 측
면에 초점이 있는데, ‘살피다, 알아차리다’의 과정에도 이러한 비춤이 관여할 수 있다. 마음공부가 순숙되면 될수록 본래심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살피면서 지켜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의미들과 연관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전｣ 염불법에서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三昧)를 증득(證得)하리라.”97에서의 대중은 일념
을 지키고자 공들이는 것으로, 망념이 일어날 때는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 문구나 소리에 주하여 일념으로 돌이키는 거
듭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공부가 순숙될수록 자성을 관조하거나 반조하면서, 또는 그대로 비추면서 보다 깊고 고
요한 일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관조, 반조, 비춤의 상태에서 찰나 간에라도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살피고 알아차림으로써 그대로 온전함을 지키는 것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은 일념을 ‘지키는’ 것이지만, ‘살피
다, 알아차리다’와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과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중첩되는 측면들로 인해 대중의 의미가 자칫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중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경계가 있을 때 마음공부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이 포함하고 있는 네 가지 의
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중이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마음공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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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음공부에서 대중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챙기는 마음이 기반이 되는 

과정으로서, 한 마디로 불방심(不放心)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분석 과정에서 ‘대중’과 함께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잡다’ ‘놓다, 놓지 않다’ ‘있다, 없다’의 세 가지였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잡다’
였고, 다음으로는 ‘놓다, 놓지 않다’ ‘있다, 없다’가 서로 비슷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잡다와 놓다, 놓지 않다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임을 감안할 때, 대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대중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 마
음을 잡고 놓치지 않는 것, 말하자면 방심하지 않는 것과 가장 연관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중의 

네 가지 의미는 모두 ‘방심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그 챙기는 마음의 지속성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
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98라고 하였고, 대산 종사는 유무념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한 마
음을 챙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99라고 하였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은 마음공부에 입문한 초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덕목이며, 마음공부가 깊이 체득되고 순숙되
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분별심이 작동하는 것을 아는 것, 본래심 그대로 분
별심의 치열한 흐름을 지켜보는 것, 본래심에 반조하는 것 등이 모두 챙기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으며, 이
러한 챙기는 마음이 마음공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Ⅳ. 원불교 예비교무들의 ‘대중’에 대한 인식 조사
실제 현장에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불교 마음공부에 

있어서 비교적 초심자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수학과정에 있는 예비교무100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
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및 분석 방법

대중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
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① 원불교의 교서 및 자료에는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대중’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② ‘대중’은 마음공부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였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총 83명의 예비교무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83부의 질문지 중에서 5부
를 제외한 7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78명 중 학부생은 37명, 대학원생은 4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62명, 여자 16명이었으
며, 연령은 만 19~41세 범위였다(평균 27세, 표준편차 4.6세).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1차로 두 개의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 내용을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묶음을 대표
하는 제목을 부여하였다. 한 사람의 응답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의미와 역할이 보고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대중’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므로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서로 다른 응답으로 취급하였다.

이후 원불교학 전공 박사 1인, 국문학 전공 박사 1인과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분석 내용을 수정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두 

명의 박사학위자는 모두 원불교 교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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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대중’의 의미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서 및 자료의 용례 분석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의 

네 가지 의미로 분류되었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내용들은 한 가지 표현 아래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한 사람의 응답에서 같은 의미가 유사
한 표현으로 여러 개 기술된 경우에는 이 중 두 개만 제시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표준’과 같이 한 가지 표현이 여러 사람의 

자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모아서 한 번만 제시하였다.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하다, 기준하다

• 표준
- 표준을 가지는 것, 표준을 잡는 것, 표준삼는, 어떤 상황
에도 변하지 않는 표준, 가운데 표준, 교리에 근거한 공부 
표준 혹은 개인의 공부 표준, 큰 줄거리에 대한 표준, 표
준에 대조하여, 교법에 근거한 자신 마음공부의 큰 표준, 
공부를 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 우리 공부에 있어서도 
신앙과 수행의 표준, 대체로 한 곳으로 흘러 중심이 되는 
표준,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

• 기준
- 마음의 기준, 구체적인 기준, 기준을 잡고, 중심의 기준, 
중심이 되는 기준, 기준점, 사사로운 것에 끌려서 정한 것
이 아닌 공정한 기준, 속으로 생각하는 기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도덕성으로 기준, 기준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

- 대조의 기준,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 자신이 세워
둔 기준(단 교법에 근거하여), 기준이 되는 점, 목적이나 
틀에 맞는 또는 진리적인 기준

• 근본
- 근본이 되는 것, 자신이 마음에서 잡기 쉽게 이미지 할 
수 있는 것 중 근본에 해당하는 것

• 방향
-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 방향, 어떤 일을 할 때 그 핵심
되는 주제나 흐름의 방향

• 나침반
• 마음에 진솔함이 담겨있고 옳고 그름을 여러번 생각하
는 것
• 한 가닥을 잡고
• 모범
• 표본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 중심
- 큰 중심, 큰 가운데 중심을 놓지 않는, 중심을 잡고 행하
는 것, 대강의 큰 줄기,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데에 있어 더위잡는 중심, 무언가의 중심을 잡고 
한다는 뜻, 나의 본래 마음(자성)에 중심

• 중도
- 시중, 중도를 의미,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중
도행, 그때그때에 적중하는 중을 챙기기, 어느 한 쪽에 치
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잡는 것, 자기 마음대로와는 
다르게 편착되지 않고 진리를 닮도록 중도행과 같이 원
만한 특성

•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늘 생각 하는 것
-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중간
에 설정해두고 그에 가까워지기 위한 세부 목표

• 어떠한 것에 대한 본질, 대의
• 본래 성품으로 마음잡고
•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기 전
• 집중
• 온전함, 온전한 마음
•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음
• 분별이 없는 것,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이 없 이 그 자리
에 있는 것
• 일심
• 주함
• 우리의 신심과 공부심을 지탱해주는 기둥
• 일원의 진리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착됨이 
없는 것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 흔들림 없는 올곧은
• 심계
• 생각이전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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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다, 알아차리다

• 바라보고 있는 바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감’의 상태
• 대, 중 같은 크기 구분을 명확히 잡아간다는 의미
• 알아차리는 것
• 끌렸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나
• 바라봄

• 현재의 마음상태를 살피고 주의하는 공부심
• 알아차리는 생각
• 전체(또는 하기로 한 일 등)를 두루 살피는 마음
• 세밀하지는 않으나 감을 유지하는 상태
• 챙겨서 가리내는 마음
• 성찰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

• 공적영지가 눈앞에 드러난 앎, ‘아는 것’이 깨어있는 상
태, 지각 인식된 개체 자체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은 상태
에서 관조하여 대상을 비치는 것

• 흩어지는 마음을 성품자리에 대입하여 관하는 것
• 반조

대중의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예비교무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표준하다, 기준하다’로, 전체 응답 중 47.2%를 차
지하였다. 즉, 예비교무들은 나머지 세 가지 의미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를 대중의 의미
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로 40.6%의 상당히 높은 반응비율을 보였는데, ‘(어떤) 마음
을 갖다, 지키다’와 관련하여서는 높은 반응비율뿐만 아니라 가장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서나 자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던 ‘중심’ ‘중도’를 대중의 의미로 기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많은 예비교무들이 대중을 중심을 잡거나 또는 한편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는 ‘살피다, 알아차리다’가 9.8%,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가 2.4%의 응답비율을 보였는
데, 위의 분류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감지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그쳤다.

한편, 예비교무 중에서는 세 명의 응답에서 ‘온전한 마음챙김’ ‘챙기고 있는가? 놓고 살고 있는가?’ ‘마음을 챙기는 것’이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챙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나, 대중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대중’의 역할
대중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목표, 목적, 방향 제시,’ 

둘째는 ‘표준, 기준 제시,’ 셋째는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넷째는 ‘중심을 잡게 함’이다.

대중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응답에서 ‘중심, 중추의 역할’, ‘핵심이며 전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 마음의 대중을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하다 생각’, ‘사소하게 보이나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교무들이 대중이 마음
공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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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목적, 방향 제시

• 공부하는 방향로
• 방향성
• 방향성(옳고 그르게 알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 방향을 잡아 정진할 수 있게 하며
• 방향을 제시해 줌
•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네비게이
션

• 방향침, 나침반 역할
• 마음공부의 시작.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어 잡아 나의 생활
과 삶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

• 대중이 있어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다

•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똑바르고 신속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
는 나침반 역할

• 공부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 마음의 전체나 일부를 쉽게 찾도록 길을 제시 해주는 이정표
• 마음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제시
• 본래 목적하는 바 목적지
• 자신의 공부 계획, 일정 등을 대중에 맞게 짜 게 된다
•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공부의 세부적인 부분이 변할 수 있
다. 그러한 것을 명확히 인 지하게 만들고 가장 맞는 공부를 통
해 최종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 내가 하고자 하는 바(목적, 목표)를 늘 상기시 키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

•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삶이 되고 은혜와 보은, 나의 진급이 되어 
낙원이 개척된다

• 진급, 혜복의 문로 등 이상향을 실천하고 다가 가도록 하는 원동
력

• 마음이 도중에 다른 길로 새려는 걸 막아주고

표준, 기준 제시

• 표준, 기준
• 경계를 당해 대조하는 표준
• 취사의 표준
•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표준
• 바른 길잡이 역할(한 마음이 났을 때 사심인 지 허공의 마음인지 
대조해보는 표준, 바른 마음을 가려낼 때의 표준)

• 마음공부의 표준
• 공부의 표준, 자신이 세워둔 기준
• 취사와 공부의 표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
• 표준잡고 밀고 나가게 하는 것
•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표준이 된다

• 본래자리의 표준
• 기준으로서의 역할
• 기준이 있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마음의 방향을 다시 쉽
게 찾을 수 있다

• 마음공부에서 어느 하나에 표준을 삼는 것
• 보다 현실적인 공부의 척도
• 마음을 정하는 기준
• 마음의 옳고 그름, 밝음과 어두움, 뚜렷함과 흐릿함 등의 상대적
인 기분을 구별하고 그 중심에 기준을 잡는 역할

• 붓글씨의 표본
• 척도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 마음의 주인 역할. 생각, 감정, 욕구는 때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데 ‘대중’은 내 가 나로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

• 깨어있는 상태, 무시선 공부의 핵심. 깨어있는 마음을 숙달시키
기 위해서 유념과 무념의 공 부를 하고 그 공부가 잘 되었을 때 
복과 혜를 얻을 수 있다

•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마음변화의 지침이 되나 생각으로 번지지 않 게 한다. 예로, ‘일
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 을 맴돌게 하는 것은 대중 있는 마음이 
아니 고 변화를 주지 못하나 실제로 실체 없는 의 지가 몸을 일
으킴은 대중 있는 마음의 사용이 다

• 놓치지 않고 공부로 나아가게 한다
•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처음에는 생각으로 접 근하여 대중 잡아
서 마음의 존재를 더욱 그리 고 명확히 알아가는 것, 즉 대중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는 것

• 마음이 작용하고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옳은 방향으로 사용
하는 것

• 관조하는 것. 사량 분별심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궁글리
고 관조함

• 내 마음을 살피게 도와준다, 어디에 끌리는지
• 자신만의 마음 대중을 잘 잡으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마음 성
장의 커가는 정도와 상태가 빠르고 안정감 있어짐

• 일원상 진리에 바탕해서 전개되는 현실에 맞 게 각자 근기에 따
라서

• 마음공부에 있어서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각자의 근기에 따
라 필요하고 수준에 맞는 사 실적인 공부를 하게 함

•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쉽게 더위잡기 어렵
기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잡다’ 등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 마음을 챙기고 바라봄으로써 현재 마음의 상 태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공부의 시작이 된 다

• 어떤 경계가 다가올 때 바로 끌리는 것이 아 니라 객관적으로 바
라봐서 대소유무와 시비이 해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도록 한다

• 모든 사람의 심정을 들여다보기도 하고(관찰) 내 입장도 고려해
봐서 서로 은혜를 나투게 함

• 놓고 지내다가도 다시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주의심을 가지게 한다
• 공부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근본, 바탕, 또는 시작점
• 추상적인 마음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듯한 느 낌을 준다
• 실지 공부에서 경계임을 알아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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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잡게 함

• 흔들리지 않는 중심
• 중심, 중추의 역할
• 중심점
• 중심을 잡게 된다
• 내 마음의 중심 챙기기
• 온전함을 유지하는 역할
• 본래 청정한 마음을 놓지 않게
• 온전한 마음을 중심 있게 잡아주는 역할
• 한쪽에 편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경계에 따라 서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역할

• 착된 바 없이 그러나 소소영령하게 있는 것을 아는 공부
•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해준다
• 정신수양의 결정체로, 흔들림이 없는 본래 자 성이자, 성품, 철
주의 중심이다

• 자성반조를 통해 공부할 때 그 본래자리
• 마음이 본래의 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본래 청정한 
혹은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고향

• 마음이 엇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 본래 나로 돌아가게 하는 힘
• 정신을 모아 안정을 얻고 바른 생각과 취사를 하게 한다
• 주체성
• 경계속에서 법을 나툴 수 있도록 한다
• 마음이 본래의 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 본래 청정한 혹은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고향
• 경계를 당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다

• 사리 간 상황마다의 핵심 꿰뚫기
• 끌리는 나를 잡아주는, 경계에 끌려다니는 내 가 아닌 원근친소
와 희로애락을 부려쓸 줄 아 는 힘을 준다

• 치우침 없이 전체를 살피게 해준다
• 주관이 흔들려 공부길을 놓지 않게 한다

대중의 역할에 대해서 예비교무들은 첫째, 목표, 목적,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예비교무들은 방향성, 나침반, 목표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먼저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제시해줌’, ‘방향을 잡
아 정진할 수 있게 하며’,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
아오게 해주는 네비게이션’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 

나침반에 대한 표현 역시 크게는 방향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똑바르고 신속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으로, 목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마음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제시’, ‘본래 목적하는바 목적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목적, 목
표)를 늘 상기시키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예비교무들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삶이 되고 은혜와 보은, 나의 진급이 되어 낙원이 개척된다’, ‘진급, 혜복
의 문로 등 이상향을 실천하고 다가가도록 하는 원동력’과 같이 대중이 마음공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목표
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표준과 기준은 대중의 의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 예비교무들이 의미뿐 아니라 역할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이나 기준과 관련해서는 상당
히 구체적인 표현들이 응답에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경계를 당해 대조하는 표준’, ‘취사의 표준’,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표준’, ‘마음공부에서 어느 하나에 표준을 삼는 것’, ‘마음공부의 표준’, ‘기준으로서의 역할’ 등이다. 교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용례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준이나 기준을 제시해주는 대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기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대중이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비교무들의 응답 내
용으로는 ‘생각, 감정, 욕구는 때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데 ‘대중’은 내가 나로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을 살피
게 도와준다, 어디에 끌리는지’, ‘놓고 지내다가도 다시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부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었다. 또한 예비교무들은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형식적인 공부가 아
닌 각자의 근기와 현실에 맞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공부심과 관련해서도, 대중이 마음공부를 지속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챙겨서 마음공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대중의 역할, 즉 마음을 살피
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은 나머지 세 가지 역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는데, 그만큼 다수의 예비교무들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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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대중의 역할은 중심을 잡게 한다는 것이다. 응답 내용을 볼 때, 예비교무들은 대중이 온전함, 본래의 청정한 마음, 

자성반조를 할 때의 그 본래 자리 등의 표현과 같이 본래심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끌리는 나를 잡아주는, 경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을 부려 쓸 줄 아는 힘을 준다’, ‘경계 속에서 법
을 나툴 수 있도록 한다’, ‘한쪽에 편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역할’, ‘경계를 당했을 때 휩
쓸리지 않고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와 같이 경계를 대했을 때 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대중’의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

대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의미에 대한 분류 결과, 예비교무들은 대중
을 ‘표준하다, 기준하다’라는 의미로 지각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라고 지각하고 있는 비
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인식 비율은 전체 중 88% 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많은 예비교
무들이 대중의 의미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을 ‘표준하다, 기준하다’로 지각하는 예비교무들이 가장 많은 것은 예비교무 교육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관련이 있
다고 본다. 예비교무로서 수학하는 기간은 마음공부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초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예비교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단련해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시기라고 보고, 자신
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표준이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집심(執心) 차원의 공부 방법이 학생들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력
을 미치게 되는데, 자칫하면 예비교무들에게 마음공부의 방법이 표준이나 기준을 따르거나 어떤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인식되거나 이런 방법에 고착될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이 마음공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 예비교무들이 대중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고 이를 

자신의 마음공부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 ‘살피다, 알아차리다’와 ‘관조하다, 반조
하다, 밝게 비추다’의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예비교무들이 대중의 

역할 중 하나로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게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대중의 의미 자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두 가지 의미는 특히 마음의 보다 본질적인 차원과 좀 더 연
관성이 있는데, 관조하고 반조하고 밝게 비추는 것은 자성의 밝음 그대로 현상을 보는 영지적 차원으로서, 마음공부가 순
숙될수록 영지의 밝음 그대로 현재의 마음 작용을 살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
를 아는 것은 예비교무들로 하여금 내면 상태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
고, 집착을 놓게 하며, 실제 경계 속에서 내면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온전함을 체득할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기질과 심성
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나머지 두 가지 의미를 마음공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얻게 된다. 예를 들
면, 본래심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
음공부를 지도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측면들이다.

둘째는, 대중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교육할 때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교서 및 자료
에 사용된 용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도출하였으며, 예비교무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중의 의미 또한 같은 내
용의 의미들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의 특성상, 대중 역시 자칫 모호하게 전달되
어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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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대중이라는 단어는 실제 적용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만큼 명확하
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개인의 마음공부 수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서 다른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에서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예비교무들은 기본적으로 ｢정전｣과 ｢대종경｣ 등의 원불교 교서들을 공부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성자의 본의
와 교법의 대체를 파악하여 마음공부를 통해 이를 체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서 및 자료에 나타
난 용어들의 의미가 바르고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중이라는 표현 역시 교서 및 자료의 각 

내용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소 경계를 대하여 대중 

잡는 법을 지도할 때에도 대중의 의미가 교육자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러한 과정은 예비교무 교육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법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적극적
인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Ⅴ.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 사용된 대중이라는 표현이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을 비롯한 8가지의 교서 및 자료에서 ‘대중’이 포함된 총 38개 항목을 추출하
고, 전문가들과 함께 용례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중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원불교 예비교무들을 대상으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중이라는 표현은 초기교서부터 최근의 교서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사용되었으며, 모두 마음공부의 맥락에서 사용되
었다. 원불교 마음공부는 “마음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공부”101로서, “현실적 경계의 인식은 마음공부의 출발점
이 된다.”102 그리고 인식한 후에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공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
공부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중’이다. 본 연구 결과,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
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하다,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경계를 대하여 각자
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공부해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대중은 마음공부의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원불교 예비교무들 역시 대중이 마음공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중적인 의미들은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 단계부터 순숙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음공부의 주제,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적합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중적인 의미들이 잘 활용되어 실제 마음공부 장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예비교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
욱 절실하다고 본다.

앞으로 대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대중의 용례들을 실제 마음공부에서의 ‘적용’을 중심으
로 분류해보는 것도 마음공부와의 연관성을 보다 밀도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용례들 중에서 분명한 의
미가 드러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례들을 제외시켜보거나, 교조인 소태
산 대종사의 법문만을 중심으로 용례의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는 것도 다양한 접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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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음공부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대중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원불
교 예비교무들의 인식 내용을 조사한 것은 대중에 대한 이론적 연구 성과로서 뿐만 아니라 예비교무들의 마음공부를 돕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원불교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교서 및 교법을 바르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일인 만큼, 대중과 같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단어들의 의
미를 파악하고 본의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가 그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 사용된 ‘대중(大中)’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을 비롯한 8가지의 원불교 교서 및 자료에서 ‘대중’이 포함된 총 38개의 항목을 추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용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은 ‘표준하다, 기준하다’, ‘(어떤) 마음을 갖다, 지키다’, ‘살피다, 알아차리다’, ‘관조하다, 반조
하다, 밝게 비추다’의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불교 마음공부와의 관계에서대중은 세 가지 특징
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표준 또는 기준할 것인지와 같이 한 가지 의미 내에서도 마음공부상의 실제 적용에서는 그 내용
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네 가지 의미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며, 셋째는 마음공부에서 대중이 갖는 가장 기본
적인 특성은 챙기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대중의 의미와 마음공부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불교 예비교무 78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대중의 의미는 용례 분석 결
과와 일치하는 내용의 네 가지 의미로 분류되었으며, 대중의 역할은 ‘목표, 목적, 방향 제시’, ‘표준, 기준 제시’, ‘마음을 살피
고 바라보며, 공부심을 다시 챙길 수 있게 함’, ‘중심을 잡게 함’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에서의 함의
는 첫째, 대중의 의미에 대한 예비교무들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대중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교육할 때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원불교 마음공부, 대중, 의미, 예비교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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